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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천구 요양원 2곳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중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8일의 코로나검사에서는 직원 모두 음성이 나왔고 새해 1월 4일에 코로나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1주일에 한번씩 코로나검사를 계속 받을 것입니다.

전직원이 코로나백신을 맞기까지는 긴장하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실내온도는 23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희시설에 후원을 하신분들이 계셔서 성탄절에는 어르신들께는 넥 워머를, 선생님들은 머플러를 

선물해드렸습니다. 후원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쁜소식은 이번에 한재숙 간호부장님과 이기숙요양보호사선생님이 구청장상을

이계영선생님과 원학희선생님이 국회의원상을 임명렬선생님이 대한노인복지회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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